BR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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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값의 하락으로 원유 수출국 즉 러시아, 및 산유국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처럼 원유수입국에게는 큰 경제적인 이득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제 대국인 미국에게는 낮은 원유 값이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미약할 것입니다.  산유국들은 원유 판로를 찾기에 급급한  반면 원유수입국들은 낮은 원유 값 덕분에  일반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경제에 좋은 활성제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2016년에 원유 값이 배럴당  $49에서 $56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는 2015년에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편의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빠르면 12월 16일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16년 3월에 있을 연준 공개시장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연준이 선뜻 금리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임금 상승세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임금은 인풀레이숀을 조정한 비율로 계산해서 2000년 1월에 비하여 1.7% 낮습니다. 임금은 2016년에 가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대형 회계 전문 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Price Waterhouse Cooper)사가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낮아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정당성을 찾지 못하여 이것이 낮은 임금 상승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비록 임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제가 꾸준히  강화하였기 때ans에  밀레니엄 세대들은 2007과 2009년 사이에 지게 된 빚을 청산하고 올라가기만 하는 임대 아파트에서 자기 주택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통계가 뒷 받침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은 공장, 장비, 소프트웨어에 등에 과감히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디. 그들은  안정된 경제가 자리를 잡으면 투자할 기회가 온다고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거의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앞으로 6-7년 전에는 불황이 오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 다는 점입니다. 

2016년 10월에 치러질 영국의 국민 투표는 유럽연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 탈퇴를 투표로 결정한다면 유럽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가지 경제의 낙관을 주는 현상은 파산지경의 그리스가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세금을 인상하여 복지에만 의존하는 국민 심리를 바꿔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전화위복 현상은 중동지역으로부터 몰려오는 피난민들입니다. 그들을 돌보느라고 국세가 많이 사용되겠지만 그런 비용이 일반 소비를 늘려서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2016년에 금년에 비하여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끝
